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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금융위원회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

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        (아시아 경제 4.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□ 아시아경제는 4월 3일자 가판 이 판국에도… 대기업 지원 온도차

보이는 기재부-금융당국 제하의 기사에서,

ㅇ “금융위 컨트롤타워의 잇단 발언으로 볼 때 실제 대기업 지원이

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시장의 우려다”라고 보도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정부는 지난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

충격으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

막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,

ㅇ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+@ 의 지원 대상을 

중소·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,

ㅇ 이에 따라 동 프로그램의 이용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

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.

□ 다만, 소상공인·중소기업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한 대기업(금융

회사 포함) 등이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미

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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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우선 내부 유보금 등 가용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, 1차적으로

거래은행 및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

ㅇ 이러한 노력에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

하되, 외국(美 Fed, CPFF)사례와 같이 금리, 보증료율, 만기 등

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.

ㅇ 최종적으로는 자체노력과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 부족할 경우

정책금융기관이 개별 대기업의 상황을 보아,

- 자구노력과 유동성·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

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